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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8. 30.(금) 17:00

지역축제‧전통시장과 함께하는 동행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전국 방방곡곡 46개 지역행사와 연계한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행사 열려

 - 중기부 김성섭 차관, 울산 동행축제 행사장 찾아 소상공인 격려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지역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이달 30일부터 한달간 전국 46개의 

지역행사와 연계한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행축제를 통해 국내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 교두보가 될 해외 개막행사

(8.29, 베트남 하노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한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

되어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중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동행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울산

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인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를 방문하여, 특성화

시장 대표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개막 세레모니도 함께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는 30일(금)부터 9월 1일

(일)까지 3일간 지역 특성화시장 21곳이 참여해 특성화사업 홍보와 제품 

할인판매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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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역의 특성화시장 외 부산지역 특성화시장도 이번 판매전에 참여

하는 등 총 6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기존 대비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야시장과 먹거리 장터, 막걸리 무료 시음, 장기자랑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동행축제 기간 전국 각지의 지역축제도 즐기고 

전통시장에서 좋은 제품도 구매하신다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8.28~9.28)에 펼쳐지는 할인행사와 다양한 지역축제 및 판촉

행사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훈 (044-204-7240)

내수활성화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최덕용 (044-204-7245)

주무관 이동경 (044-204-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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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9월 동행축제 연계 주요 지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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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9월 동행축제 연계 별별 야시장


